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3/7(금) 6화 공개! 재미,
텐션, 속도감까지 제대로 힘 받았다! “본격적으로 본업 시작한 좀
비물!”
2025. 3. 5.

‘좀콤’의 장르적 쾌감과 서스펜스가 폭발하며 <뉴토피아>를 향한 좀비 팬들의 자발적인 입소문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후
반부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본업 시작한 좀비물”이라는 평과 함께 제대로 불을 지핀 <뉴토피아>가 더욱 박진감 넘치는 6화 예고편
과 예고 스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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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공개된 예고편은 점점 고조되는 좀비물의 스릴과 서스펜스를 가득 담아 힘차게 내달린다. ‘애런 팍’(김준한)이 비장한 표정과 상반
되는 독특한 갑옷을 둘러쓰고 타카총을 장전해 좀비들에게 맞서고 ‘영주’(지수)는 거대한 전기톱을 새로운 무기로 삼아 기세가 등
등했지만 이내 몰려오는 좀비떼에 당황하며 도망치는 반전을 보여준다.

‘재윤’(박정민)과 함께 A타워의 아래층으로 내려온 ‘계영’(빈찬욱)과 ‘수정’(홍서희)은 환풍구를 통해 탈출을 감행하지만 여지없이 좀



비와 마주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다. 이어 ‘재윤’ 일행이 탄 엘리베이터 천장에서는 핏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위험을 감지한
‘재윤’이 목청이 떠나가도록 모두에게 나가라 소리치지만 곧바로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재윤’ 일행이 무사히 대피에 성공해 A타워
를 탈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함께 공개된 스틸은 용감하게 맞서던 이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드리워져있어 끝나지 않는 좀비들의 위협이 더 거세졌음을 예고한다.
‘재윤’과 ‘진욱’(강영석)은 무엇인가를 목격한 후 사색이 되는 한편 호텔 지배인 ‘애런 팍’은 호텔을 점령한 불청객들을 싹 쓸어버리
겠다는 각오로 좀비떼를 향해 정면돌파한다.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한 ‘영주’가 강력한 전기톱을 챙기고 결연한 의지로 ‘재윤’에게 다
시 한 번 달려가기 시작하며 고조되는 스릴감 넘치는 전개에 추진력을 더한다.

이야기가 후반부로 접어들며 몰아치는 속도감과 서스펜스로 좀비물 특유의 장르적 재미를 제대로 발산하는 <뉴토피아>는 매주 금
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1화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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